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子（-22）、 日 野 富 子（0-9）、 淀 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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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張禧嬪は 9 年の映画に登場して以降、20 年現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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 月 0 日付（2 面）

 ジョン・ボンクァン「尹心悳・金祐鎭‘玄海灘情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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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의 근대와 여성 , 그리고「악녀」




유교 이념에 얽매여 있던 동아시아의 여성들은「양처」혹은「악처」라는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갈 수
밖에 없었다 .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회규범 , 특히 부도 ( 婦道 ) 를 성실히 지켜 나가
는 것으로 양처가 되려고 했다 . 또한 , 그러한 여성을 그 사회는 적극적으로 상찬하며 , 이상적인 여성상
으로서 미화했다 .
하지만, 그러한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, 저항한 사람도 적잖이 존재한다. 이른바「악녀」이다. 예를들면, 
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중국의 양귀비 , 온갖 음모와 질투의 화신 , 적극적으로 신분상승을 
꾀했다던 한국 악녀의 대명사 장희빈 , 남성 사회에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여걸이라 칭송되는 일본의 호
조 마사코 등이 있다 . 각 나라의 역사를 흔들어 놓았다던 이 악녀들은 미모와 권력 , 그리고 비극적인 결
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. 근대 이전의 사회는 그러한 여성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서 , 유교 규범에서 벗어
난 것에 대한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. 즉 , 「악녀」는 양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되었다고 말할 수 
있다 .
그런데 , 근대화와 함께 들어 온 서양 문물 , 특히 , 자유 연애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결혼 문화를 습득하
게 된 여성들은 이전과 다른 여성으로서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. 이제껏 『예기』나 『열녀전』등의 서
적으로 익히고 몸소 실천해왔던 남녀유별 , 삼종지도 , 칠거지악 등과는 전혀 다른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,
남녀평등 , 여성의 권리 등을 알아가게 된다 . 동아시아의 여성들은 이제까지 억압되어있던 유교 규범으로
부터 벗어나 남과 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. 이른바「신여성」이 
나타나게 되었다 . 그리고 , 그 여성들로 인하여 또 다른 「악녀」의 존재가 부각된다 . 왜냐하면 , 근대화와 
더불어 변화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인습과 편견은 결코 간단히 사라지지 않았고 , 「신
여성」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번번히 질타와 야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.
본고에서는 위와 같이「악녀」로 불리어졌던 여성들이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
아가려 했던 모습을 살펴보았다 . 그리하여 ,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회
적으로 인정되게 된 배경에는 , 실은 유교 사회의 체제를 벗어난 적잖은 여성들 , 즉 ,「악녀」로 불리어졌
던 여성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.
（20 年  月  日受理）
